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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지난해전세계에서

5번째로많은차를팔며순위수성에성공

했지만 앞선 업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나타났다

13일 각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현대기

아차의 연간 판매 실적은 폭스바겐 토요

타자동차 GM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이어전년과같은 5위를기록했다 폭스바

겐이전세계에서 1031만2400대를판매해

새로 1위에올랐다

폭스바겐은이미지에심각한타격을준

배출가스조작사건에도불구하고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

다

특히중국에서전년대비 122% 증가한

398만2200대를 판매했다 중국은 폴크스

바겐전체판매의 386%를차지했다

토요타는 2012년부터 4년간 글로벌 판

매량 1위를기록했지만 작년에는주력시

장미국에서판매가감소하면서폭스바겐

에역전을허용했다

토요타는 토요타 다이하쓰 히노(日野)

브랜드등을포함한글로벌판매량이전년

대비 02% 증가한 1017만5000대를 기록

했다

GM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96만

5238대를판매 3위를유지했다 GM역시

폴크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전체 판매의 3

분의1 이상을차지하는중국판매가 71%

증가하며성장을견인했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996만1347대로

GM을 바짝 추격했다 르노 판매가 전년

대비 133% 닛산이 25% 증가했다 르노

닛산은 닛산이 지난해 5월 연비조작 파문

으로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 주식 34%를

인수미쓰비시판매를얼라이언스실적으

로편입하면서 5위인현대기아차와거리

가확벌어졌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판매가 줄었다 전

년 대비 17% 감소한 총 787만60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점유율하락과수출부진 파업등

의이유로목표달성은고사하고 3년만에

처음으로 판매가 800만대 밑으로 떨어졌

다 현대기아차가 고급차 시장에 집중한

것도감소요인으로꼽힌다

하지만올해가더욱어려울것이란전망

이 지배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

호무역주의확산과경쟁심화영향으로자

동차산업을둘러싼불확실성이커질것으

로보이기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는 역대 최대치인

825만대를 판매 목표로 잡았다 단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

률탓에무리한판매확대대신수익성개

선에집중할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가최근몇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판매 확대보다는 수익성 개선 등 내실강

화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고예측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지난해판매 5위수성했지만

북미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 시카고 오토쇼가 지난 11일(현지시각) 개막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고급

스포츠 세단 스팅어와 소형 SUV 니로 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바퀴 대신 세모 모양의 트랙을 장착한 쏘렌토 스키 곤

돌라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끈 이른바

각(角) 그랜저가다시구매하고싶은

차 1위에올랐다

SK엔카가 최근 출시된 지 20년 이

상된국산차량을대상으로진행한설

문조사 다시출시된다면구매하고싶

은 차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50명

가운데 202%가 1986년식 현대차 그

랜저를지지했다

1986년식 그랜저는 직선이 살아있

는 외관 디자인 때문에 각 그랜저라

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모델이다 출

시 당시 고급 차량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성공한아버지의차 부

의 상징으로 통했다 현재 중고차 시

세는 주행거리와 관리상태 등에 따라

230만원부터 999만까지형성됐다

2위는 1993년식 쌍용차 무쏘(16

8%)가 차지했다 이들 차량은 박스형

디자인이 유행하던 당시 스포츠유틸

리티차(SUV)와 달리 곡선을 가미해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갖고있다

1990년식한국지엠 에스페로는넓

은 실내트렁크 공간과 함께 날렵한

측면 디자인이 돋보였다는 이유로 3

위(140%)에 올랐다 이어 쌍용자동

차의 코란도 훼미리 1988년식이 11

9%의 지지를 얻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 1985년식은 5위

(112%)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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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는주행보조시스템 드라이

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

스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더 뉴 E300 인텔리전트 드

라이브와사륜구동 더뉴E

300 4매틱 인텔리전트 드라

이브를 출시한다고 13일 밝

혔다

드라이빙어시스턴스패키

지 플러스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교통 상황과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따라차량을조정하는반자율주

행장치 드라이브파일럿을포함했다

드라이브파일럿은최대시속 210km

내에서차선을따라최대 60초까지운전

자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반자율

주행 상태로 60초가 지나면 시각청각

경고를 울리며 운전자가 다시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다시 60초 동안 반자율 주

행 모드로 들어간다 완전한 자율 주행

은 아니지만 60초 간격으로만 스티어링

휠을잡으면되는것이다

운전자가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의력을 상실했거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드라이빙 파일럿이

스스로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브레

이크등을점등한다

드라이빙 파일럿은완전 자율주행은

가능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

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고속도로등특정환경에서만사용

해야한다고벤츠는설명했다

패키지에는 드라이빙 파일럿 외에 차

선 이탈 방지와 사각지대 감지 브레이

크보조등여러안전기능이들어있다

가격은 E3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7670만원 E300 4매틱 인텔리전트 드

라이브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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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미세먼지로인해환경문제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세대 환경 자

동차의 대표주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상표출원이크게늘었다

13일특허청등에따르면지난해하이브

리드자동차와전기자동차상표출원건수

는 148건으로 2015년보다 48%나 증가했

다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관련 상표 다 출원 기업 1위는 60건을 출

원한현대자동차 2위는 12건을출원한한

국지엠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누적 상표

등록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64건 기아자

동차가 18건으로각각 1 2위를차지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많

이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테슬라자동

차가 촉발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

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

기자동차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

석된다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혜택을주면서기업과일반소비자들

의관심이집중돼상표출원이늘어난것으

로보인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차세대 친환경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돼

출시되기전에상표를출원해권리를확보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름

길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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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식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공

지난해하이브리드전기차상표출원 148건  전년보다 48% 늘어

기아차 시카고 오토쇼 참가

1980년대 추억의차 각 그랜저 그립다

다시구매하고싶은차 1위

벤츠 반자율주행기술탑재 더 뉴 E300 출시

수출부진파업등영향전년보다 17% 감소

글로벌 위기 속 올 역대 최다 825만대 목표


